
1. ‘의해’의 함의
〈삼국유사〉전 9편 가운데「의해」편은「탑상」편
과 함께 이 책의 불교문화사적 성격을 가장 잘 담아
내고 있다. ‘의해’에는 경율론교의 사장(四藏)에 대
해 나름대로의 입론을 세운 이들의‘뜻을 풀이한다’
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교학과 신앙 두 측면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이들의 불교 이해의‘뜻을 풀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의해」편의 편목은 앞의‘왕력’과‘기이’를
제외하고는「탑상」편과 함께 가장 많다. 그 분량으
로 보면「흥법」의 7조목, 「탑상」의 30조목, 「의해」의
14조목, 「신주」의 3조목, 「감통」의 10조목, 「피은」의
10조목, 「효선」의 5조목 등 83조목 중「탑상」과「의
해」가 두 편명이 가장 많다. 「흥법」편에 이은「탑상」
편은 신라불교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의
「의해」편은 신라불교사의 지형을 아우르고 있다. 여
기에는 고승(13인)과 거사(사복) 및 인도구법승(9
인)의 특징적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의해」편은 불교 공인 뒤 진종설과 골품제가 확립
된 시대로 진입한 6~7세기 진평왕 대 이래 교학과
신앙 두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고승들의
전기를 집성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서술의 형식과
내용은 양나라 혜교의〈고승전〉, 당나라 도선의〈속
고승전〉, 송나라 찬녕의〈송고승전〉등의 역대 고승
전류와는 편목명과 내용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다
르다. 찬술자 일연은 종래 여러 고승전들의 편목들

을 참고한 뒤 자신의 체계에 의해 이 편명을 확정했
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역시도 현재의 편명
배치와 조목 배속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체재상의 고
민을 적지 않게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중종
임신본의 경우처럼 일연의 제자인 혼구 무극의 추가
부분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행 과정에서 체재상
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해」편에 실린 해당 인물의 분량과 내용 등으로
볼 때 전기 자료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우선「원광서
학」,「보양이목」, 「양지사석」, 「귀축제사」, 「이혜동
진」, 「자장정률」, 「원효불기」, 「의상전교」, 「사복불
언」, 「진표전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승전촉
루」, 「심지계조」, 「현유가해화엄」등의 편목 중「귀
축제사」와「관동풍악발연수석기」2조목을 제외한
나머지 12조목은 승려 이름과 해당 승려의 특징적인
행적으로 조목명을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원광, 보양, 양지, 혜숙, 혜공, 자장, 원효, 의상, 사복,
진표, 승전, 심지, 태현, 법해 등의 14인과 아리야발
마·혜업·현태·구본·현각·혜륜·현유와 이름
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법사 등의 인도구법승 9
인은 당시 신라불교사를 지탱했던 가장 주요한 인물
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미루어 앞 시대 각훈의〈해동고

승전〉에 견주어 볼 때〈삼국유사〉의 전 9편 가운에
「의해」는 고승전류에 가장 부합하는 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연은「의해」편에서 고승들의 전기
를 모두 종합하여 체계적인 전기를 서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는 고승전이나 행장 등에
실려 있는 내용을 거듭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
행장들에서‘빠진 사실’[遺事]만을 모으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을 뿐이다. 이를테면「원광서학」조에서
도선의〈당고승전〉「원광전」을 실으면서도「관동풍
악발연수석기」를 함께 수록하여 다양한 자료의 출입
을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료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바로잡기도
했지만 옳고 그름이 쉽지 않을 때에는 서로 다른 내
용의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신중함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몇몇 기술 태도 등
을 통해 일연의「의해」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 신라불교사의 지형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달리 대륙의 선진 문화가 가장 늦게
들어왔다. 특히 신라는 오랫동안 고목신앙과 산신신
앙 등의 고유신앙에 국집해 있던 6부족의 반대에 부
딪쳐 불교 공인이 매우 늦었다. 때문에 불교문명과
함께 들어왔던 선진문물과의 접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서 출가황제가 된 양나라 무제의 소식은
법흥왕에게 상당한 충격과 울림을 주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결국 법흥왕의 출가와 이차돈의 순교에 의
해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는 서서히 전국토가 불
교화 되어갔다. 최초의 승려황제가 된 법흥왕은 최
초의 절인 흥륜사에서 집무를 보았고 그의 왕비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진흥왕
역시 말년에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왕비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이처럼 신라 왕실이 주체적으로 불교를 선도하자

나라 곳곳에는 사찰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승려
가 되었다. 경주 서라벌에는 많은 사원들이 지어지
고 법회가 수시로 열렸다. 백성들은“불법을 높이 받
들어 믿고 복을 구하였으며”[崇信佛法求福], 사찰은
그들에게“복을 빌고 죄업을 멸하는 곳”[修福滅罪
之處]으로 이해되었다. “절과 절들이 별처럼 벌려
서 있고/ 탑과 탑들이 기러기처럼 나란히 간다”는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리하
여 신라인들은 불교를 통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으
며 불교를 통해 삼한 일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신라
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와 왜와 연합한 금관가야
를 먼저 합병하고 뒤이어 백제와 연합한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그리고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는 백제를
합병하고 나아가 반도내의 고구려까지 합병하였다.
이러한 합병의 정신적 힘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一心] 불교의 힘이 매우 컸다.
「탑상」편에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원들의 불탑과 불상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반면

「의해」편에는 이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게 했던 불
교 수행자들의 행장이 담겨 있다. 일연은 이들의 행
장을 시인의 안목 위에서 특징적 행적을 적출해 내

어 조목명으로 삼았다. 즉 서쪽의 진나라로 구법 유
학을 떠난 원광의‘서학’(西學), 원광의 행적에 부속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보양의‘이목’(굆
木), 지팡이를 부리며 예술가 집단을 이끈 양지의

‘사석’(使錫), 인도로 구법여행을 간 아홉 명의 법사
들(‘諸師’), 티끌세상과 함께 했던 서민불교의 성자
혜숙과 혜공의‘동진’(同塵), 신라의 교단을 정비하

고 계율을 제정한 자장의‘정률’(定律), 일체에 구속
받지 않고 살았던 원효의‘불기’(不羈), 화엄종을 전
한 의상의‘전교’(傳敎), 열 두 살까지 말을 못한 사
복의‘불언’(不言), 간자를 전한 진표의‘전간’(傳
簡), 사람의 해골을 돌로 만든 형상에게 화엄경을 강
론한 승전의‘촉루’, 진표 조사의 뒤를 이은 심지의

‘계조’(繼祖), ‘유가’업의 종조인 태현과‘화엄’업
의 종종인 법해 등을 담고 있다.
「의해」편이 담고 있는 6~7세기 진평왕 이후 신라
불교사는 불교 공인 약 100여년 만에 기라성같은 고
승 대덕들 100여명을 배출시켰다. 이들 학승들은 모
두 유가, 여래장, 화엄, 정토, 진언 등의 교학을 통해
신라불교의 내포를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넉넉히 한
불교 지식인들이었다.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 전적들
이 번경 삼장들에 의해 번역되자 이들 학승들은 짧
은 시일 내에 입수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이들 불교
인들은 신라에만 머물지 않고 수당으로 유학을 하거
나 심지어는‘성지 순례’와‘불전 입수’를 위해 인
도와 서역을 향해 떠났다. 그리하여 본국의 성취를
단시일 내에 흡수하여 더러는 본토인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인 예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성취는 국내
로 이어져 크게 빛을 보았으며 일부는 다시 중국(지
장, 무루 등)과 서역(원측, 무상 등)과 일본(혜균, 도

장, 행기 등) 등지로 전해져 그 나라 불교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3. 신라불교학의 성취
「의해」편에 실린 불교인들은 신라불교학의 대표
적인 학장(學匠)들이다. 일부 학승들은「신주」와「감
통」과「피은」편에도 실려 있지만「의해」의 인물들
이 대표적인 불학자들이다. 법흥왕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뒤 진흥왕 26년(565)에는 입학승 명관(明觀)
이 진나라 사신 유사(괢思)와 함께‘석씨경론’(釋氏
經걩) 1,700여 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진흥왕 37년
(575)에는 진(陳)나라로 유학 갔던 신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 안홍(安弘, 安含)이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능가경〉과〈승만
경〉및 불사리를 바쳤다. 이들 북인도 오장국의 비마
라진제(毘摩갥眞諦, 44세), 농가타(農加他, 46세), 마
두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46세) 등은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의 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
경?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다. 신라승 담화
(曇和)는 이 번역을 한문으로 받아 적으면서 밀교 계
통의 경론도 접할 수 있었다. 
뒤이어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 유학 갔

던 자장(慈藏)이 돌아오면서 장경 일부(4백여 상자)
를 가져왔다. 특히 명관과 자장이 가져온 경론들은
신라불교학의 연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유수한
철학자들은 이들 경론들에 힘입어 철학적 사고의 깊
이를 확보하여 독창적인 저술들을 간행하였다. 분황
원효(芬皇 元曉, 617~676)는〈금강삼매경론〉등 100
여부 200여권, 부석 의상(浮石 義湘, 625~702)의〈화
엄일승법계도〉등 9부 10여권, 경흥의〈무량수경문
의술문찬〉등 40여부, 의적의〈법화경집험기〉등 25
부, 도증의〈성유식론요집〉등 13부, 승장의〈범망경
보살계본술기〉등 7부, 현일의〈법화경소〉등 10부,
둔륜의〈유가사지론기〉등 20여부, 태현의〈성유식
론학기〉등 52부 등은 대표적인 저술들이다. 이들과
같이 많은 철학서를 남긴 저술가 이외에도 소수의

저술을 남긴 사상가들도 적지 않다. 
즉 법위의〈무량수경의소〉1부, 지인의〈십일면경

소〉등 5부, 영인의〈해심밀경소〉등 3부, 행달의〈유
가론요간〉등 2부, 순경의〈법화경요간〉등 4부, 오
진의〈인명론비궐약초〉등 3부, 지통의〈화엄요의문
답〉등 2부, 도신의〈화엄일승문답〉1부, 표원의〈화
엄경문의요결문답〉등 2부, 명효의〈해인삼매론〉1
부, 혜초의〈왕초천축국전〉등 3부, 불가사의의〈대
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1부, 연기의〈화엄경요
결〉등 5부, 대연의〈대방등여래장경소〉등 4부, 견
등의〈화엄일승성불묘의〉등 3부, 월충의〈석마하연
론〉1부, 진숭의〈화엄공목기〉1부, 의융의〈화엄석
경명장〉1부, 정달의〈대비바사론소〉1부, 심상의

〈화엄기신관행법문〉1부, 범여의〈화엄경요결〉1부,
가귀의〈화엄경의강〉등 2부, 순지의〈현법상표〉등
3부, 단목의〈범망경기〉1부, 대비의〈금강반야경
소〉1부, 법융의〈법계도기〉1부 등은 이 시대의 대
표적 철학서들이다..
남국인 통일신라 말에도〈삼국유사〉「탑상」편‘전

후소장사리’조목의 기록처럼 보요(普耀)선사가 오
월국에서 두 차례나 대장경을 가져왔으며, 묵화상이
후당으로부터 대장경을 가져왔다. 북국인 대발해
(698~926) 황실 역시 8세기 초반에 불전이 전해지고
후반에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정소(貞素) 등이〈대
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등을 번역하였
다. 이처럼 고대 사국은 인도와 티베트 및 중앙아시

아와 중국 등을 통해 들여온 불전을 한역하거나 한
역된 불전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
행에 매진하고 교학을 연찬하여 저술들을 널리 유통
시켰다. 이 시대 신라 불학자들이 남긴 저술들은 한
국불교의 정체성을 드높였고 인식틀을 드날렸다. 그
리하여 한국불교의 성취는 신라불교의 성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삼국유사〉의「의해」는 해당 인물들
의 특징적인 행적의 채록을 통해 신라불교의 성취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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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신라불교 외연 넓힌 1백여 고승 행장 수록‘의해’는무엇을담고있는가?

일연스님의〈삼국유사〉. 이책의〈의해〉편에는신라유학승들의당시행적을자세히기술돼있다.

〈의해〉, 신라불교사의지형아울러

고승과거사, 인도구법승행적수록

불교는삼한통일한가장큰원동력

신라유학승이동아시아불교이끌어

한국불교정체성신라불교에의존

〈의해〉에실린불교인, 신라불교학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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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주세트키트: 108염
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
주 1개(12mm), 줄(살
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
에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
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
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
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
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
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
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
듭부분이 모주구멍
으로 들어가게 합니
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
주로 통과시킵니
다.

7⃞
마감용 염주를 통
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
로 통과시키면 됩
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
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
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
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
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
행, 어린이법회프로그램에적합합니
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
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
게상담해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
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
종공익사업에후원됩니다.

나를위해만든108염주의공덕도크지만남을위해만든공덕은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부처님법을전하고회향하는큰실천이시작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
성이담긴한알한알의염주를한번절할때마다
한알씩꿰어자신의마음을밝히는 '108염주만들
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
움에서벗어나고자내딛었던길, 불자들이중생을
모두해탈의길로인도하겠다는큰서원은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지은죄업을참회하며청정심내어달라고
부처님께발원합니다.

⇜ 그동안자신의안위만을생각하며살아왔던삶
을‘108염주만들기’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주지않는삶을살겠다고마음먹기시작하
고 108염주가만들어지면내가아닌다른이의목
에걸어주겠다는마음가짐을다짐합니다.

⇜ 이인연을통하여시방법계에회향하며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멸하고공덕이녹아든세상에하나밖에없
는108염주가되는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
독하게됩니다.


